
생체권력 또는 공간의 미시정치학

생체권력 : 지식의 차원(지식권력)을 넘어서 삶과 생명을 대상으로하는 권력

주체의 행동과 사고는 동일시 이전에 공포와 잔혹, 금지와 강제를 통해 규정되며 동일성이

란 그것을 개개인이 받아들인 결과를 지칭할 뿐이다.

동일시 : 주체는 기호적 표상세계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정의된다. 주체의 동일성은 이러한

구조화된 표상체계인 언어의 세계, ‘타자의 담론’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정의된다는 라깡의

주체형성의 오이디프스 이론.

이는 ‘정상적’인 개인이 사회질서 안에서 재생산되는 매커니즘을 보여준다.

교단과 교탁은 성직자와 일반 신도 사이의 단절과 위계를 표시하던 장치를 학교안에 도입한

것을 뜻한다. 높이 선 자로서 교사를 우러르고 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성의 대행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배치, 동시에 학생들을 감시하며 통제하려는 시선이 방사되는 지점, 그리

하여 교사가 보든 않든 스스로 교사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게 만드는 장치 , 이러한 배

치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내지 학교가 규범으로 정의한 규칙에 따라 훈육되고 올바른 ‘주체’

가 되기 ‘습속의 도덕’을 자신의 신체에 새기게 된다.

이런점에서 학교/교실의 배치는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전형화된 태도의 집합을 형성시키

며 어느정도 일관된 행동 , 삶의 도식을 작동시킨다. 그것은 근대적 행동방식과 근대적 태

도를 학생들의 신체에 새기는 권력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간적 배치가 야기하는 효과를 권력과 결부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하지 않을까? 계몽주의적 도식에 따른 교

사와 학생간의 일방적인 관계와 그 관계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도식은 정녕 불가피한 것일

까? 근대의 한계가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되고있는 지금이라면 혹은 수많은 학생들이 성공하

는 소수를 위해 더 이상 들러리를 서기를 거부하고있는 지금이라면 , 그리하여 학교가 학생

들을 설득하는데 번번히 실패하고있는 지금이라면 , 저 일방적인 공간의 배치를 변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


